
主要 經濟 懸案

북한 경제 회복의 한계

- 갈수록 악화될 북한의 전력난

1. 북한의 전력난 실태와 원인

2003년 현재 북한의 실제 발전 가동률은 설비 용량의 28.8% 수준으로, 에

너지 공급원의 감소와 설비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실태) 발전량은 1990년 대비 약 29%나 감소한 196억 kWh로 남한의

6% 수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공장 가동률은 30% 내외 수준

전력난은 북한 경제난의 출발점이자 경제 재건 전략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써, 북한도 전력과 석탄을 경제 강성대국 건설의 생명선이란 인식 하에

이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1987 93)의 발전 설비(1,700만 kW)와 발전량(1,000

억 kWh) 목표치를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기본 수요량이라고 가정하

면, 2003년말 현재 공장 가동률은 19.6 45.7%로 추정됨

- (원인) 에너지 원의 공급 감소와 폐쇄적 에너지 정책에 의한 설비 노후화,

송배전 체계의 불안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에너지 원 공급 감소) 석탄 중심의 화력 발전, 갱의 심부화와 채탄 장비의

노후화 등에 의한 저질탄 생산과 석탄 생산량 감소, 사회주의 경제권 몰락에

따른 이들 국가로부터의 지원 감소(원유 도입량은 90년의 22.8%에 불과)

< 남북 양측의 에너지 실태 비교 >

단위 1975 1990 2000 200 1 2003
발 전
설 비
용 량

남측(A)
만 kW

472.0 2,102.1 4,845.1 5,086.0 5,605.3
북측(B) 453.0 714.2 755.0 775.0 777.2

(A/B) 배 1.0 2.9 6.4 6.6 7.2

발전량
남측(C)

억 kWh
198 1,077 2,664 2,852 3,224

북측(D 183 277 194 202 196
(C/D) 배 1.2 3.9 13.7 14.1 16.4

북 한
에너지

총공급량 만 TOE - 2,478 1,569 1,623 1,608
석탄 생산량 만 M/T 2,090 3,315 2,250 2,310 2,230
원유 도입량 만 배럴 - 1,847 285 424 421

자료: 통계청(2004. 12),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主要 經濟 懸案

(설비 노후화) 폐기 및 보수가 요구되는 발전 설비는 총 발전 설비의 약

73%에 달하며, 1987년 이후 건설된 발전 설비도 전체의 20% 이하 수준

(송배전 체계 불안) 송배전 시스템의 非전산화 非자동화 등은 주파수와 전

압의 불안정 및 잦은 고장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지하 매설 방식과 더불어

높은 누전 손실(손실률 30 50%)의 원인으로 작용함

이외에도, 군수산업 및 중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와 함께,

북핵 해결 지연에 따른 KEDO 중유 공급 중단 등의 외부 지원 감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됨

2. 북한의 전력 수요 전망

북한 경제의 정상 성장과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2007년까지는 현재

보다 약 44% 늘어난 87억 kWh의 추가 발전 공급이, 2020년에는 현재의 11

배 수준인 2,214억 kWh의 발전량 확충이 필요함

- (가정) 전력 수요는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며,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남측 과정을 준용함

단 향후 3년간(2005 07)은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 수준의 발전량으로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설정함

1인당 GNI와 인구는 2003년에 각각 2,252만 명과 818 달러에서 개성공단

공사가 순조로운 건설 운영으로 완공되는 2013년에는 2,500만 명과 3,100 달

러에 달할 것으로 가정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개방형 성장 경로를 통해 2020년에는 인구

2,700만 명과 1만 달러 소득의 개발 선진국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함

한편, 발전 설비가 정상 가동될 경우의 가동률은 남측의 75%를 적용함

- (단기 전망) 향후 3년간 약 87억 kWh의 신규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

하기 위해서는 132만 kW의 추가 발전 설비가 투자되어야 함

1990년 수준의 발전량을 얻기 위한 추가 발전 설비 규모는 발전량을 기준할

경우에는 124 192만 kW의 신규 발전 설비가 필요하며

경제 규모(GNI)에 준하는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는 76 136만 kW의 발전

설비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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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단순 평균하면, 북한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신규 발전

설비 수요는 약 132만 kW로 추정됨

한편, 현재의 발전 설비 777만 kW로 1990년 수준의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

는 연료 공급 확대나 설비 개 보수 등을 통해 가동률을 현재의 28.8%에서

40.8%로 높여야 함

< 북한의 단기 부족 발전량 및 신규 발전 설비 수요 전망 >
현 황 단기 목표치

부족 발전량
신규 설비 수요

(가동률 75%)2003 2007
총 발전량 기준 196.0억 kWh 277.4억 kWh 8 1.4억 kWh 123.9만 kW

1인당 발전량 기준 870.3 kWh 1,371.8 kwh 126.1억 kWh 192.0만 kW
전체 GNI 기준 246.1억 kWh 50.1억 kWh 76.2만 kW
1인당 GNI 기준 285.3억 kWh 89.3억 kWh 135.9만 kW

- (중장기 전망) 북한 경제의 본격 성장 기반이 조성되는 2013년에는 509.8

억 kWh의 전력 수요와 231만 kW의 신규 발전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는 2020년의 발전량 및 설비 수요는 각각 2,214억

kWh와 3,525만 k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를 2003년 현재의 발전량 196억 kWh와 비교하면 10년만에 2.6배, 2020년

에는 11배나 늘어나는 규모임

< 북한의 중장기 부족 발전량 및 신규 발전 설비 수요 전망 >

단위 2003 2007 20 13 2020
현재 총 발전량 억 kWh 196 277.4

인구 수 만 명 2,252 2,348 2,500 2,700
1인당 GNI 달러 818 1,253 3,100 10,000
예상 발전량 수요 억 kWh 277.4 509.8 2,214.2

부족 발전량 억 kWh 81.4 152.1 1,568.2
신규 발전 설비 만 kW 132 229.4 2,386.9

총 설비 용량 만 kW 777.2 909.2 1,138.6 3,525.5
주: 1) 예상 발전량 수요 = 기준 연도의 발전량 × 1인당 GNI 증가율 × 인구 증가율 × 전

력 수요의 소득 탄력도
2) 전력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2008 13년의 경우에 남측 1980 90년의 0.6977을,

2014 2020에는 남측 1990 2003년의 1.2467을 적용함
3) 기존 설비(2003년 777만 kW)의 가동률은 개 보수를 통해 점차 가동률을 높여나간

다는 것을 가정하여, 2003년 28.8%에서 2008 13년에는 40%, 2014 20년에는 60%
를 적용함

4) 2007년의 신규 발전 설비는 단기 전망치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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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전력 협력 방안

(기본 방향) 상생(w in- w in )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이란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며, 대륙과 연계된 개방형과 환경 친화적 상업적 방식을 추구

- 남북 관계와 경협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되, 단기

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역점

냉전적 분단적 시각에서 벗어나 통일 경제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력과 에너지 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유도하는 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

또한, 공사 소요 시간과 발전 효율,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지역 등을 종합

적으로 반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대금 회수와 국제 공조 방안 등을 고려

대금 회수 방법으로는 지하자원 개발 및 경협 대가와 상계하는 구상 무역이

나 장기 상환 방식, 개 보수 및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댐 주변의 관광 자원

개발 및 운영권 확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지역 우선 사용 등을 검토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합 에너지 체계 구축 및 동북아와 연계된 개

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며, 환경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단기 협력 방안) 남북한 에너지 협의체 구성과 함께, 연료 공급 확대와 에

너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발전 능력 확충에 노력

- (협의체 구성) 북한의 전력난 및 에너지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

께, 남북한 전력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와 협력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각종 기술적 통계적 사양의 통일, 관련 법규와 제도의 조율, 환

경 규제 논의와 발전소 시찰 등은 물론, 동북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공동

개발 등의 에너지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이는 남북한 양자간은 물론,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다자틀 속의 동북아 에

너지 전문가그룹회의나 실무협의회 등에 북한을 참여시킴으로써 남북간 정

보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우회적인 한 방안임

- (연료 공급 확대) 남한의 재고 무연탄 지원을 비롯하여,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 저가로 수출하고 있는 공급 과잉 상태의 중질유 제공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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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무연탄 1,000만 톤을 10년간 분할 공급하면 연간 18억 kWh의 발전 증

대가 예상되며, 이는 현재 발전량 196억 kWh의 약 10% 증대 효과가 기대

- (시설 현대화 지원) 유휴 채탄 장비 지원, 노후 발전 설비 개 보수와 필

요한 부품 공급 등은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함

북한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설비 부족보다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낮은 가

동률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므로, 발전소 가동률 10%만 높여도 현재 총 발

전량의 1/ 3 수준인 65억 kWh를 증대시킬 수 있음

북한의 발전설비는 남한의 1/7로, 경제 규모(1/ 33)와 비교하면 양호한 편임

다만, 단순 제공보다는 부품과 설비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의 지속적인

보수 유지 관리 방식을 통해 남북 합작 설비 운영의 경험 축적이 바람직함

이외에, 송배전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보강 및 단거리 선로 연장과 함께,

유휴 발전기 및 소형 발전기의 이설,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

(중장기 협력 방안)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급 능력 확충과

남북한 전력 계통망 연결, 나아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함

- (에너지 공급 능력 확충) 발전 설비 현대화를 비롯하여, 합작 석유 정제 설

비와 중대형 발전소 건설, 북한 서한만 일대와 해외 유전 개발 등을 추진

2008 10년에 남한은 휘발유 등의 경질유 수요가, 북한은 중유 수요가 자체

공급 능력을 초과함으로써 남한은 추가 설비 확장 없이는 수입이 불가피함

이 같은 남북간 상호보완적 수요 구조와 남한의 님비(NIMBY) 상황을 고

려하여 북한 지역에 합작 정제 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 - 북한 정제 - 북한 중국 러시아로의 중질유 수출과 남한으로

의 경질유 반입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간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 석유 송유관과 천연가스 배관망 연결, 전

력 계통망 연계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

특히, 사할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은 북측의 천연가스 배관 통관

요금 수입과 남측의 장기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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